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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school factors 

(perception of school life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lf-esteem, family economic status, and happiness. This study use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Hayes’ SPSS macro Model 1 analysis were used. This study used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s ‘A Study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2019 (middle 

and high school). The number of middle school participants was 2,898, and the number of high 

school participants was 3,354.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analyses were as follows. First, 

happines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ll variables in the data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perception of school-life, and school-life satisfaction showed 

high correlations with happiness in both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Second, 

self-esteem and economic statu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happiness in both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Similar to the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self-esteem was more 

influential on happiness than economic status. Third, the school factor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lf-esteem and happiness only when the perception of school life in 

middle school is in the model. Un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happiness, in all 

analyses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chool factor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atus and happiness. However, since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school life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confirmed in this study is small, it is necessary to re-verify 

through various studies in the future. Finally, there was a discussion of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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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과 자아존중감, 가정 경제수준의 관계에 대한 학교요인(학교생활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중·고등학생용) 응답

자료 중 결측치를 제외한 중학생 2.898명, 고등학생 3.354명이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료에서 모든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에서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은 행복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둘째, 중학생, 고등학생 모

두에서 자아존중감과 경제수준은 행복에 통계적으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상관관계 분석의 결

과와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은 경제수준의 영향력보다 컸다. 셋째, 학교요인은 청소

년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조절하였는데, 중학교의 학교생활 인식이 모델에 투입되었을 

때이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관계와 다르게 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은 가정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를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경우에 조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의 조절효과는 작으므로 추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자아존중감, 경제수준, 행복, 학교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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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보인다(Yeom & 

Kim, 2019; Yeom & Seong, 202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는 주관적 

행복을 주관적 건강(주관적 불건강), 학교생활(학교생활 만족), 개인행복(삶의 만족, 소속감 

못느낌, 어울림 못느낌, 외로움)을 고려하였고, 이 변인들의 응답을 여러 통계적 과정을 거

쳐 산술 평균으로 산출하여 행복지수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주관적 행복과 달리 물질적 

행복도 조사하였는데, 이는 상대적 빈곤(중위 수입의 50% 이하), 미취업 가정(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결핍(교육여건, 문화적 결핍)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물질적 행복

은 주관적 행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행복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측정될 수 있다. 객관적 지표는 주택, 경제수준 등의 

물질적 조건이나 건강, 친구, 교육, 여가 등의 객관적 상황 정도를 측정하는 반면, 주관적 지

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개인의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측정한다(Do, 2011). 한국 어린이·청

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의 물질적 행복은 행복의 객관적 지표, 주관적 행복은 여러 변

인의 만족 정도를 측정한 행복의 주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Jang et al.(2020)에 의하면 행

복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이므로 주관적 지표로 측정되는 주관적 행복

감이 많은 연구에서 활용된다. 

주관적 행복감의 정의는 다양하다. 주관적 행복감은 ‘스스로 느끼는 행복한 정서 상태로

서 즐겁고, 희망적이며, 스트레스와 고민이 적은 상태’(Kim et al., 2006),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서의 상태 및 생활만족도’(Jo, 2014), ‘(아

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Lee, 2019)이다. 또

는 행복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

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

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된 요인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요인, 가정요인, 

환경요인(부모 양육 환경, 학교 또는 지역사회 등)으로 구분된다(Jo, 2014; Lee, 2018; Ra & 

Kim, 2022; Suh & Jung, 2014). Ra & Kim(2022)은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크

게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Suh & Jung(2014)은 개인

능력, 가족환경, 학교환경의 세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Jo(2014)는 청소년 행복감과 

관련된 요인을 개인의 내적 특성, 가족 관련 요인, 학교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Lee(2018)는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건강상태, 가구소득을 설정한 후 개인요인과 환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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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였다. 반면, Jung & Kim(2022)은 ‘청소년 행복감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연

구’에서 청소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ERG이론(Alderfer, 1972)에 근거하여 생존

(existence)욕구, 관계(relatedness)욕구, 성장(growth)욕구로 구분하였다. ERG이론은 욕구 자

체를 행복한 삶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행복감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가 충족될 때 높아진다고 본다. 생존욕구 변인은 신체건강과 

심리적 건강과 관련 있는 변인이고, 관계욕구 변인은 가족관계, 가족 이외의 대인관계, 성장

욕구 변인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자아정체감 등 개인의 정의적 특성 변인들

이다. 위 세 욕구 관련 변인들은 청소년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Jung & Kim, 2022).  

본 연구는 위에 나타난 다양한 요인들 중 자아존중감, 가정의 경제수준과 학교요인(관계

욕구)의 청소년 행복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Jeon & Yoo, 2015; Kang & Lee, 2022; Lee, 2018; Lee, 2021; Seong & Yoon, 2010)과 

경제수준(Hong, 2020; Jang et al., 2020; Kim & Park, 2007; Lee, 2016; Lee, 2018)은 행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보고된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행복은 높아졌으며, 가

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행복은 높았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성장욕구 변인

들 중에서도 행복에 대해 가장 높은 효과크기를 보이며, 행복과 상관관계도 높다(Jung & 

Kim, 2022).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서, 자아존중감은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예측요인임을 알 수 

있다(Jung & Kim, 2022). 생존욕구의 하위변인으로 구분된 경제수준 또한 행복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한 변인이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하는 자녀들은 생활만족도가 높

고 심리적 안정감도 높다. 관계욕구의 한 측면인 학교생활도 청소년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Chang, 2022; Lee & Choi, 2014). 교우관계(Jeon & Yoo, 2015; Kwon & Yun, 

2020), 교사관계(Heo, 2009)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행복은 높았다. 또한,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고 즐거움과 유대감을 가지고 생활할수록 청소년 행복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학교 내에서 원만한 교우관계, 교사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Jung & Kim, 2022).

여러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직접효과와 함께 

이들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들도 탐색한다(Cho, 2017; Jang, 2018; Kim, 2018; Kim, 

2021; Ko, 2020; Park & Sung, 2018; Seo, 2018; Song, 2020; Yun & Kim, 2020). 조절효과 변

인은 그릿, 학교 및 지역사회 사회자본, 상호문화역량, 사회적지지, 대인관계 유능감, 신체활

동, 가족관계요인, 성격강점, 인지적 정서조절역량 등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변인 중 학교 

및 지역사회 사회자본, 사회적지지, 대인관계 유능감 등 관계욕구 변인의 조절효과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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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였다(Jang, 2018; Kim, 2018; Kim, 2021; Park & Sung, 2018; Seo, 2018; Yun & Kim, 

2020). 학교생활과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학교 및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청소년 주관적 행복감을 조절하였고(Kim, 2018), 대인관계 유능감은 청소년 학업스트

레스와 행복의 관계를 조절하였다(Park & Sung, 2018; Seo, 2018).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Kim, 2021). 또한 사회적지지(교사지지)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조절하였다(Jang, 2018). 

사회적 지지는 ERG이론의 관계욕구와 관련 있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

고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나누며 사회 관계망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가지며 가치롭게 여기

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이다(Cobb, 1976). 청소년기는 많은 혼란을 직면하는 시기로 긍

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행복에 영향

을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조절효과가 있다(Kim, 2021). 부모 외에 또래, 교

사와의 지지적인 관계는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행복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는 물론 비행이나 음주와 같은 외현화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Yun & Kim, 2020). 가정 외에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은 학교이다. 학교에서 청소년은 또래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학

교 교사들과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통해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청소년의 행복이나 정신건강 측면에서 조절효과가 검증

되었으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제

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가정 경제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즉, 학교요인(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도)이 청소년의 자아존

중감,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행복과 자아존중감, 경제수준, 학교요인(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도)간 

관계는 어떠한가? 

2) 자아존중감, 경제수준은 청소년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학교요인(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도)은 청소년 자아존중감,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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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 행복과 자아존중감, 경제수준의 관계를 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 

변인이 조절하는가를 탐색하고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2019 아동·청소년 인

권실태조사(중·고등학생용) 응답자료를 활용하였다. 모든 변인의 결측치를 제외한 중학생 

2,898명, 고등학생 3,354명만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1>에 분석에 포함된 학

생들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다. 

　 중학생　 고등학생　

　 n % n %

성별
남학생 1,510 52.1 1,752 52.2

여학생 1,387 47.9 1,602 47.8
결측 1 0.0 - -

학년
1학년 900 31.1 1,000 29.8
2학년 979 33.8 1.114 33.2
3학년 1,019 35.2 1,240 37.0

지역

특별/광역시 1,176 40.6 1,400 41.7
중소도시 1,377 47.5 1,501 44.7
읍면지역 344 11.9 453 13.5
결측 1 0.0 - -

합계 2,898 100.0 3,354 100.0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학교생활인식
(학교생활만족) 

학교생활인식
(학교생활만족)

자아존중감 행복 경제수준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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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본 연구는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중·고등학생용) 응답자료를 활용하였다. 종

속변인은 행복이었고, 독립변인은 자아존중감과 가정의 경제수준이다. 조절변인은 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이었다. 모든 변인 중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만이 4단계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자아존중감은 3문항,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도 3문항으로 측정되

었고, 수치가 높을수록 변인의 정도가 긍정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Cronbach 

α는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83, .82였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가치 있는 사

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랑스

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이다.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Cronbach α는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71, .67이었다.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

하고 배려해 준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이다. 행복은 4단계 1문항으로, 경제수준은 7단계로 구분하여 측정되었고, 학교생활만족도

는 4단계 1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수치가 높을수록 변인의 정도가 긍정적으로 높았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ronbach α 계수, 기술통계, Pearson 적률

상관관계 분석,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은 Hayes(2017)의 SPSS macro 

model 1로 분석하였다. 행복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자아존중감, 경제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학

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은 조절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조절효과 분석 시 통계적 유의성

과 표준화 계수 크기, 설명량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행복, 자아존중감, 경제수준, 학교생활 인식, 학교만족 변인의 기술통계가 학교급별로 <표 

2>, <표 3>에 나타나 있다. 다음 <표 2>, <표 3>에 나타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 2

이하로 정규분포를 충족하고 있다. <표 2>, <표 3>의 변인 중 1점이 최소값, 4점이 최대값인 

변인은(행복,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인식, 학교만족) 3점 수준을 보인다. <표 2>, <표 3>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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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변인은 중학생이 고등학생 변인의 수치보다 다소 높아 보인다. 행복 평균은 중학생이 

3.10, 고등학생이 2.96이었고, 자아존중감은 중학생이 3.02, 고등학생이 2.96이었다. 이 외 경

제수준, 학교생활 인식, 학교만족도도 중학생의 평균이 다소 높았다.

2. 상관관계

변인 간 상관관계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했다. 중학교에서 행복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인은 자아존중감(r=.508)이었다. 학교생

활 인식(r=.487), 학교생활 만족(r=.493)도 행복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행복은 경제수준

(r=.259)과 통계적으로는 유의했지만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인식(r=.454), 학교생활 만족(r=.389)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고등학교도 중학교와 비슷한 양

상을 보인다. 고등학교에서도 행복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인은 자아존중감(r=.465)이었

다. 학교생활 인식(r=.425), 학교생활 만족(r=.459)도 행복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행복은 경제

수준(r=.213)과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했지만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자아존중감은 학

교생활 인식(r=.383), 학교생활 만족(r=.332)과도 상관관계가 높았다. 

　 N 최소값 최대값 M SD 왜도 첨도

행복 2,898 1.00 4.00 3.10 .69 -.46 .23 

자아존중감 2,898 1.00 4.00 3.02 .73 -.36 -.56 

경제수준 2,898 1.00 7.00 4.74 1.06 .02 .30 

학교생활 인식 2,898 1.00 4.00 3.16 .55 -.32 .35 

학교생활 만족 2,898 1.00 4.00 3.01 .66 -.62 1.22 

<표 2> 중학교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M SD 왜도 첨도

행복 3,354 1.00 4.00 2.96 .67 -.35 .31 

자아존중감 3,354 1.00 4.00 2.96 .72 -.24 -.63 

경제수준 3,354 1.00 7.00 4.43 1.03 .05 .45 

학교생활 인식 3,354 1.00 4.00 3.11 .53 -.17 .26 

학교생활 만족 3,354 1.00 4.00 2.90 .65 -.61 1.11 

<표 3> 고등학교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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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효과 분석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에서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중학생, 고등학생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고등학생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관계에서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유의한 조절효과는 없었다. 중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인식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에서는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에서 나타났다. 아래 <표 5> ~ <표 9>에 학교급에 따른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난 분석결과

를 제시하였다.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은 중학생의 학교생활 인식이었다. 독립변인

인 자아존중감은 종속변인인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347, p<.01). 조절변인인 학교

생활 인식도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420, p<.01).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인식의 

상호작용은 행복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처 조절효과가 있었다(β=-.055, p<.05). 또한 

상호작용이 추가될 때 R2 변화량은 .001(p<.05)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이러한 결

과는 중학생 자아존중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생활 인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의

미한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생활 인식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효과는 차

이가 있다. 학교생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효과는 작아졌다.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는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의해 

조절되었다. 중학생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경제수준은 종속변인인 행복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고(β=.112, p<.01), 조절변인인 학교생활 인식도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β=.591, p<.01). 경제수준과 학교생활 인식의 상호작용은 행복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쳐 조절효과가 있었다(β=-.038, p<.05). 또한, 상호작용이 추가될 때 R2 변화량은 

.001(p<.05)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경제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생활 인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

　 행복 자아존중감 경제수준 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

행복 - .465** .213** .425** .459**

자아존중감 .508** - .231** .383** .332**

경제수준 .259** .234** - .159** .134**

학교생활 인식 .487** .453** .195** - .624**

학교생활 만족 .493** .389** .181** .655** -　
** p<.01 
비고: 대각선 기준 왼쪽 아래=중학교(N=2,898), 대각선 기준 오른쪽 위=고등학교(N=3,354)

<표 4> 중학교, 고등학교 연구 변인 간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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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인식에 따른 경제수준과 행복의 효과는 차이가 있다. 학교생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 효과는 더 작아졌다. 

중학생 학교생활 만족도도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경제수준은 종속변인

인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117, p<.01), 조절변인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행복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β=.487, p<.01). 경제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상호작용은 행복에 부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조절효과가 있었다(β=-.038, p<.05). 또한, 상호작용이 추가될 때 

R2변화량은 .002(p<.05)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경제수준이 행

복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생활 만족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경제수준과 행복의 효과는 차이가 있고, 학교생활 만족

도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개념과 행복의 관계 효과는 더 작아졌다.

고등학생의 경우, 독립변인인 경제수준은 종속변인인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089, p<.01). 조절변인인 학교생활 인식도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488, p<.01). 경

제수준과 학교생활 인식의 상호작용은 행복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조절효과가 있

었다(β=-.058, p<.01). 또한 상호작용이 추가될 때 R2 변화량은 .003(p<.05)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중학생 경제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생활 인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생활 인식에 따른 경제수준과 행복의 

효과는 차이가 있다. 학교생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개념과 행복의 관계 효과는 더 작

아졌다. 

고등학생 학교생활 만족도도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경제수준은 종속변

인인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093, p<.01). 조절변인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454, p<.01). 경제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상호작용은 행복에 부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조절효과가 있었다(β=-.032, p<.05). 또한 상호작용이 추가될 때 

R2 변화량은 .001(p<.05)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 경제수

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생활 만족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경제수준과 행복의 효과는 차이가 있다. 학교생

활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개념과 행복의 관계 효과는 더 작아졌다.

<표 5> 중학교 행복과 자아개념 관계에서 학교생활 만족도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β S.E. t

행복

상수 3.123 .011 275.06**

자아존중감(a) .347 .016 21.65**

학교생활만족(b) .420 .022 19.35**

a×b -.055 .024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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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학교 행복과 경제수준 관계에서 학교생활 인식의 조절효과

 <표 7> 중학교 행복과 경제수준 관계에서 학교생활 만족도의 조절효과

모델 전체의 R2 R2 =.356, F=522.04, p<.000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R2 =.001, F=5.24, p<.05

조건부 간접효과
(학교생활 인식)

Effect S.E. t

-1SD .3775 .021 18.41**

M .3474 .016 21.65**

+1SD .3172 .021 15.12**
* p<.05, ** p<.01

종속변인 예측변인 β S.E. t

행복

상수 3.122 .011 277.08**

경제수준(a) .112 .011 10.48**

학교생활 인식(b) .591 .021 28.36**

a×b -.038 .017 -2.30*

모델 전체의 R2 R2=.277, F=363.12, p<.000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R2=.001, F=5.30, p<.05

조건부 간접효과
(학교생활 인식)

Effect S.E. t

-1SD .1326 .014 9.76**

M .1120 .011 10.48**

+1SD .0914 .014 6.41**
* p<.05, ** p<.01

종속변인 예측변인 β S.E. t

행복

상수 3.122 .011 277.68**

경제수준(a) .117 .011 10.95**

학교생활만족(b) .487 .017 28.31**

a×b -.038 .013 -2.81**

모델 전체의 R2 R2 =.277, F=362.41, p<.000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R2 =.002, F=7.92, p<.01

조건부 간접효과
(학교생활 만족)

Effect S.E. t

-1SD .1416 .014 10.43**

M .1167 .011 10.95**

+1SD .0918 .014 6.51**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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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고등학교 행복과 경제수준 관계에서 학교생활 인식의 조절효과

 <표 9> 고등학교 행복과 경제수준 관계에서 학교생활 만족도의 조절효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과 자아존중감, 가정 경제수준의 관계에 대한 학교요인(학교생활

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Hayes(2017)의 SPSS macro model 1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

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중·고등학생용) 응답자

료 중 결측치를 제외한 중학생, 고등학생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종속변인 예측변인 β S.E. t

행복

상수 2.963 .010 289.97**

경제수준(a) .089 .010 8.84**

학교생활인식(b) .488 .019 25.15**

a×b -.058 .017 -3.51**

모델 전체의 R2 R2=.187, F=271.15, p<.000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R2=.003, F=12.35, p<.01

조건부 간접효과
(학교생활 인식)

Effect S.E. t

-1SD .120 .013 9.058**

M .089 .010 8.839**

+1SD .058 .013 4.346**
** p<.01

종속변인 예측변인 β S.E. t

행복

상수 2.960 .010 298.21**

경제수준(a) .093 .010 9.45**

학교생활만족(b) .454 .016 29.29**

a×b -.032 .013 -2.36*

모델 전체의 R2 R2=.227, F=346.12, p<.000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R2=.001, F=5.58, p<.05

조건부 간접효과
(학교생활 만족)

Effect S.E. t

-1SD .113 .013 8.840**

M .093 .010 9.452**

+1SD .072 .013 5.439**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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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행복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료에서 모든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 중학생의 경우 행복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 인식, 경제수준 순으로 상

관관계가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도 행복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 인식, 경

제수준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은 행복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Kang & Lee(2022), Lee(2021)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학교생활 만족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행복은 높음을 보여준다. 교사관계, 교

우관계 등의 대인관계는 청소년의 행복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Heo, 2009; Jeon & 

Yoo, 2015; Kwon & Yun, 2020)와도 일치한다.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행복에 높은 효

과크기를 보이며 행복과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인데(Jung & Kim, 2022), 가정과 학교는 자아

존중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청소년이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양육환

경, 교육환경 등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서 자아존중감과 경제수준은 행복에 통계적으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과에 제시한 분석 외 모두, 학교요인의 조절효과가 없었던 분석에

서도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중학교 행복과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교생활 인식의 조절효과, 

고등학교 행복과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교생활 인식의 조절효과, 고등학교 행복과 자아존

중감 관계에서 학생생활 만족도의 조절효과). 앞선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

아존중감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은 경제수준의 영향력보다 컸다. 자아존중감은 성장욕구에 

속하는 변인으로 여러 변인 중에서도 행복에 대한 효과크기가 가장 큰 변인이었다(Jung & 

Kim, 2022). 가정의 경제수준도 청소년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경제수준

의 직접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연구도 있다(Ra & Kim, 2022). 이는 성장욕

구의 한 측면인 자아존중감이 가정의 경제수준보다 청소년 행복에 대한 효과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제수준은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 행복에 대한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으로 

경제수준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이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는 경제수준의 영향력이 직접효

과가 아니라 매개효과 등 간접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양한 자료와 분석방법을 

통해 행복에 대한 경제수준의 영향력 정도와 경로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요인 중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관계를 조절하는 경우는 중학교의 학교생

활 인식이 모델에 투입되었을 때이다. 중학교의 학교생활 만족이나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인

식과 학교생활 만족도는 행복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했다. 중학교 행복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효과는 학교생활 인식 수준에 따라 달라졌는데,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이 높을

수록 자아개념의 행복에 대한 효과는 작아졌다.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중학생에

게는 자아존중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학교생활 인식 수준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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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생에게는 자아존중감이 행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중학생이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 경우 학교생활 인식이 낮을 때보다 자아존중감

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낮아져 그 중학생의 행복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연

구에서 학교생활 인식은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생활의 즐거움 등을 측정한 것으로 위 결

과는 긍정적인 학교생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대한 중학교 학

교생활 인식의 조절효과는 작으므로 추후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조절효과를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관계와 다르게 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은 가정 경제

수준과 행복의 관계를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경우에 조절하였다. 청소년의 경제수준과 행

복과의 관계는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청소년 학교생활 인

식과 학교생활 만족이 높은 청소년에게는 경제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

은 반면,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이 낮은 청소년에게는 경제수준이 행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경제수준이 낮은 학생이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

수록 경제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져 경제수준이 동일하고 학교생활이 부정적인 

학생에 비해 행복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학생 자아존중감의 행복에 

대한 효과를 조절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

족의 경제수준과 행복에 대한 조절효과는 작으므로 추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재검증할 필요

가 있다. 

위 결과는 청소년의 고통 감내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지지가 조절하지 못한다

는 결과(Yun & Kim, 2020)와 상충되나,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

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Kim, 2021). 행복과 특정 변인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살펴볼 

때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변인(예, 스트레스, 우울, 고통감내력 등)에 대한 완충효과를 탐색

한다. 예를 들면, 우울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교우관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가정

의 테두리를 넘어 원만하고 긍정적인 교우관계, 교사관계, 이웃관계 등은 청소년에게 안정

감과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이로 인해 행복감을 증대하여 부정적 변인의 영향력을 

완충하는 것으로 보인다(Jung & Kim, 2022). 이 연구에서 탐색한 자아존중감과 경제수준은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며, 이 변인들과 행복과의 관계를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는 조절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생활 등은 행복

에 대한 부정적인 특성의 영향을 완충할 뿐 아니라 작으나마 긍정적인 변인의 효과도 조절

하여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경제수준을 가지는 청소년들의 행복을 다소나마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를 시사한다. 즉, 낮은 자아존중감과 가정 경제수준이 열악한 학생들에게는 자아

존중감과 경제수준이 높은 학생들보다 긍정적 학교생활이 행복에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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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와 교사들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가정 경제수준이 열악한 학생들이 긍정적인 대인관

계(교우관계, 교사관계)를 유지하며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데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학교생활은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요

인이다. 교육관계자나 교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여 청소년들이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

이 원만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연구

에서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할지라도 효과크기는 

작았다. 추후 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과 관련된 여러 변인의 행

복에 대한 조절효과를 탐색하여 학교생활의 행복에 대한 조절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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